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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타에서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오타니 

쇼헤이(28·LA 에인

절스)가 메이저리그(MLB)에서 또 하나의 

이정표를 세웠다.

오타니는 24일(한국시간) 미국 미네소

타주 미니애폴리스의 타깃필드에서 열린 

‘2022 메이저리그’ 미네소타 트윈스와의 

원정경기에 선발투수 겸 3번타자로 출전

했다.

이 경기 전까지 196삼진을 잡아냈던 오

타니는 이날 5회까지 7개의 삼진을 추가했

다. 이날 오타니는 한 시즌 탈삼진 200개를 

돌파했다. 탈삼진 200개라는 기록과 함께 

올해 무려 34개의 홈런을 곁들였다.

30홈런-200탈삼진은 역대 메이저리그에

서 오타니만 도달한 기록이다.

또한 일본인 투수 중에서 노모 히데오, 

마쓰자카 다이스케, 다르빗슈 유에 이어 

네 번째로 메이저리그에서 200탈삼진을 

기록한 선수로 이름을 남겼다.

메이저리그에서 124승을 올린 박찬호는 

200탈삼진을 기록한 시즌은 두 차례밖에 

없고, 류현진은 한 번도 없다.

이날 오타니는 5이닝 3피안타 6볼넷 7탈

삼진 2실점 투구로 승리투수가 됐다. 3경

기 연속 승리를 챙긴 오타니는 시즌 14승

(8패)을 수확했다.

오타니는 3-2로 앞선 7회초 타석에서 1

타점 내야안타를 때려냈다. 9경기 연속 안

타를 때려내 시즌 타율을 0.271로 유지했

고, 시즌 90타점 고지에 올랐다.

‘테니스 황제’ 로저 페더러(스위스)가 은

퇴 경기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페더러는 24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O2아레나에서 치러진 레이비컵 테니스 

대회 첫날 복식 경기에 라파엘 나달(스페

인)과 한 조로 출전해 프랜시스 티아포-잭 

속(이상 미국) 조에 1-2(6-4 6-7<2-7> 9-11)

로 패배했다.

레이버컵은 팀 유럽과 팀 월드가 대결하

는 남자 테니스 대항전이다.

단식 최종전이었던 지난해 7월 윔블던 8

강에서 후베르트 후르카치(폴란드)에게 

0-3(3-6 4-6 4-6)으로 졌던 페더러는 이날 

복식 마지막 경기에서도 승리하지 못했다.

이날 복식은 페더러의 현역 마지막 경기

였다.

페더러는 경기 후 함께 출전한 나달을 비

롯해 응원에 나선 노바크 조코비치(세르

비아), 앤디 머리(영국) 등과 포옹했다.

그는 “완벽한 여정이었다. 한 번 더 할 수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또 “오늘은 슬픈 날이 아닌, 행복한 날이

다. 이 자리에 설 수 있어 매우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페더러는 테니스 역사를 쓴 레전드다. 2003

년 윔블던에서 첫 메이저 단식 정상에 섰고, 

2018년 호주오픈에서 남자 테니스 사상 최초

로 메이저 단식 20회 우승에 성공했다.

메이저대회 최다 승수(369승)도 페더러가 

갖고 있다. 또 2004년 2월부터 2008년 8월까

지 4년 6개월간 237주 연속 세계랭킹 1위에 

오르며 이 부문 신기록도 보유하고 있다.

2009년엔 프랑스오픈 정상에 오르며 프

로 선수들의 메이저 대회 출전이 허용된 

1968년 이후 로드 레이버(1969년 호주), 앤

드리 애거시(미국 1999년)에 이어 3번째로 

남자부 커리어 그랜드 슬램을 달성했다.

윔블던에선 남자 단식 최다 우승(8회) 기

록을 세웠고, US오픈(5회)도 최다 우승 공

동 1위다.

최고령 단식 세계 1위(36세10개월) 기록

도 페더러다.� 스카이데일리/뉴시스

스포츠·연예

레이비컵 테니스 복식 출전

메이저 최다승 등 기록 보유 

경기 후 조코비치 등과 포옹

페더러, 은퇴 경기서 뜨거운 눈물… “완벽한 여정이었다”

‘테니스 황제’ 로저 페더러(스위스)가 은퇴 경기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AP/뉴시스

투타 맹활약 오타니, 메이저리그 최초 ‘30홈런·200K’ 위업

투타에서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오타니 쇼헤이(28·LA 에인절스)가 메이저리그에서 30홈런-200탈삼진을 

달성해  또 하나의 이정표를 세웠다.

유재석, 14년 만에 마라도 짜장면집 다시 찾아

“다 사라지고  변하지만, 그대로 있었으면 하는 것이 있다”

코미디언 유재석이 14년 만에 마라도 

짜장면집을 다시 찾았다.

유재석은 24일 방송된 MBC TV 예능

프로그램 ‘놀면 뭐하니?’에서 지난 2008

년 ‘무한도전’ 촬영 당시 찾았던 마라도

에 있는 짜장면 집을 재방문해 짜장면

을 먹는 모습을 보여 줬다. 

14년 전 마라도에 왔을 때 췄던 춤도 다

시 춘 유재석은 짜장면 집 사장님을 다

시 만나 반갑게 끌어안았다.

유재석은 14년 전 사진을 함께 찍었던 

4살 아기를 다시 만나기도 했다. 이제 고

등학생이 된 이 아기는 유재석과 악수를 

나눴다. 

유재석은 “14년이 지났는데도 이 가게가 

그대로 있다는 게 참 좋다” “다 사라지고 

많은 것이 변하지만, 그대로 있었으면 하

는 것이 있다”고 했다.� 스카이데일리/뉴시스

코미디언 유재석이 14년만에 마라도 짜장면 집을 다시 찾았다.� 뉴시스

효린, 日공연서 열창… “막강한 라이브 퀸”

‘오드 브릭 페스티벌 2022’ 출연… 팬들 매료시켜

가수 효린(사진)이 일본 팬들을 매료시

켰다.

효린은 지난 23일 요코하마에서 열린 

일본 뮤직 페스티벌 ‘오드 브릭 페스티

벌 2022’에 출연했다.

이날 요코하마 바닷가 바로 앞 야외 

스테이지에 등장한 효린은 ‘블루 문’

(Blue Moon)으로 포문을 열었고 ‘세이 

마이 네임’ ‘바디 토크’를 연이어 열창

했다.

이어 ‘래잉 로우’ ‘노 생스’ ‘소 왓’을 불

러 무대에서 폭발적인 에너지를 발산하

며 일본 현지 팬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효린은  9월30일부터 10월 1일까지 열

리는 ‘케이콘 2022 사우디 아라비아’에 

출연한다.


